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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이 정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창 32:29) 

질문에대하여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축복을 주시기 
전까지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 했던 야곱을 생각하면 그것을 금 

방 알 수 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야곱은강한궁금증을가지고서 하나님의 이름을물었습니다 그러나하나님 

은 대답히는 대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끊임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장면을 사도행전 첫 장에서도 발견합 

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 

리를 회복하심이 이 때이니까?’(행 1:허. 그러자 예수님은 ‘꽤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행 1:끼라고 대답하시면서 그들에게 

영광스런 축복의 메시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행 1:잉. 예수님께서는 제지들로 하여금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능력에 마음을 집중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이러 

한 상황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반복됩니다. 우리들은 야곱이나 제자들처 

럼 우리 자신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질문들을 하나님께 여좋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 
도불구하고하나님께서는여전히은총의축복으로우리와함께하십니다. 

더중요한축복 

그축복의 장소에서 야곱이 받은축복은무엇이었습니까?야곱의 일차적인간구는 

형 에서의 분노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창 32:11) 야곱은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잃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사백 인의 장정들을 이끌 

고자기에게 니아오고 있다는소식을들었을때 그의 두려움은극에 달했습니다. 에 

서가 소유하고 있던 물리적인 세력은 극단적인 두려움을 일으킬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야곱은그큰 위험을모면할수 있었습니다. 모면했을뿐아니라， 과거에 형 

에게 저지른 장자권 찬탈의 허물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깨어졌던 
관계가 치료되고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축복은 야곱이 새 이름， 

곧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표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한낱 수종드는 자였던 그가 이제는 왕자가 된 것입 

니다. 그에 따라 이후로는 내내 새 기름 부음을 받은 후사로서 모든 악으로부터 천사 

들의 보호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창 48:16)_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된 모든 축 
복을받는자가된것입니다. 

촉복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야곱이 축복을 받은 그곳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무엇보다도 그곳은 큰 시련의 장 

소였습니다. 그리고그곳은야곱이 여호와하나님을힘t해 겸손히 기도한장소였습니 

다(창 32:6~η. 에서가 소유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식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야곱 

은 모든 것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자기에게 나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후부터그는죽어가는자처럼바뀌었습니다 이때 그는하나님의소매를붙들 

고 옹 힘을 다해 간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했습니다. 하 

나님이 아니고서는 자신이라는 존재가 전적으로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 

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습니다(창 32:30). 이와 같이 우리도 가장 낮은 곳 
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바로 그곳이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반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바로 그곳0] 가장 저주스런 장소가 되는 것도 경험합 

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은 야곱 

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자신의 

연약함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브니엘을 지나는 야곱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대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축복의 창소입니다. 야곱은 천사와 더불어 싸워 이겼습 

니다. 그는 울부짖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갈구했습니다. 이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모 

든 저주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결국 야곱은 벤엘에서 하나 

님을 발견했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과 통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곳이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축복의 장소는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 

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홈 

이 없게 하시려고 "(엠 1: 3~4).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 

든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긍홀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 

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엠 

2:4~이 사랑하는성도여러분!우리의진정한축복의장소는어디입니깨바로주께 

서 우리대신 지셨던 십자가와 주께서 우리대신 누우셨던 무덤과 하나님의 우편에 있 

는그의보좌가아닙니까. 

네씨로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혐l거l ‘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창 22:1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한 씨가 임하 

여 천하 만민을 축복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이 완전히 성취된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신 갈보리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 

종으로 인하여 천하 만국이 하나님의 은총을 얻었습니다. 오! 주님을 찬%빨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라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옴에 간λ}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당치 않은자는복이 있도다’씨 32:1~2). 아멘! 죄를고백할때 변 

화가일어납니다 그때예수님은우리의모든죄악과허물을말끔히씻으십니다 

주닙과교홍하는자리가 

환난의 때， 곧 겸비하여 간구하는 때에， 우리는 축복의 장소를 발견합니다 “시힘 

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 

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약 1:12). 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 

지 아니하며 오만한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오직 여호와의 율법을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히는 자로다’(시 n~2). 주님과의 교통의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장 

소입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먹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 

시매 저희 눈이 날+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회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 
라?' (녹 24:30~31). 

오직꺼기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축복의 장소에 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기꺼이 포기함으로써 축복의 장소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소 

유로 모셔들이는 그곳이 바로 축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내 

려놓고 하나님의 뭇을 따라 그를 섬기는 그곳이 축복의 장소입니다. 이 축복을 떠나 

다른 길로 가지 마십시오 그 축복의 장소를 빈 자리로 남겨두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씨름하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을 위해 오직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그분만이 축복을 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행 4:12) 아멘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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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Jacob asked him and said, "Please tell me your name. 

" But he said, "Why is it that you ask my name?" And he blessed him there" (GENESIS 32:29) 

B|essir삐mpo빼God， even when the socket of his thigh was dislocated, until 

he received a blessing. Blessing is a gift of God's grace. In today’S 

message, J acob curiously asked God for His name and received no 
answer, but God blessed him there. This scenario is played over and 
over again in the lives of God's people. Just look at the picture of 
Jesus' disciples revealed in the opening of the book of Acts. They 
ask Jesus, “Lord', is it at this time You are restoring the kingdom to 
Israel?" (1 :6). Isn’t this the same sort of curiosity you find in 
Jacob’s question? Jesus responded, ,‘It is not for you to know times 
or epochs which the Father has fixed by His own authority" (v. 7). 
Isn’t this the same kind of response God gave Jacob? Jesus doesn’f 
answer their question, but He gives them a blessing,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v. 8). Jesus 
lets His disciples know that they don’t need to know the future, but 
need power for the present time - that’s the blessing! The same 
picture occurs with us. We âsk unbefitting and unnecessar’y questions 
about or to God, yet are still blessed with His favor. Like Jacob and 
Jesus' disciples, our questions have answer’s that our minds cannot、

understand. 
What kind of blessing did Jacob receive at that blessing place? 

When we look back a little further in the story we find Jacob praying 
to God for deliverance from the wrath of his br‘other, Esau (see Gn. 
32:11). Jacob really, really feared for his life and the life of his 
family. When he heard that Esau was approaching him with 400 
hundred men (see Gn. 32:6), his fear increased. Esau's physic미 power 
represented extreme danger’. But J acob was saved from that great 
peri l. He was not only saved, but he was for’given a great wrong. His 
supplanting of Esau was condoned by his brother, and the breech 
between them was healed (see 33 :4). More importantly , Jacob 
received a new name, Israel , which represented him as the son of God 
(see Gn. 32:28). Before he was a knight, her’e he became a prince. 
Now he was under a fresh anointing , a superior man everafter’ 
redeemed from all evil by the angel (see Gn. 48;16). A man who 
received all the promised blessings of Abraham and Isaac. 

What kind of ’ place was it where J acob was blessed? It was a 
place of great tr’ials; a place of humble confession to the Lord (see 
Gn. 32:6-7; 10). Before he hear’d about Esau's encroachment, Jacob 
had everything. After he heard about Esau's coming, he became like a 
dying man. He ei1 

instr‘uction for us. J acob struggled with the angel and overcame 
Him; he wept and begged for His favor. God prepared him to 
overcome all curses. Jacob found God at Bethel and walked with Him 
there (see Hos. 12:4). That's the place. 

Are there other such places? Yes!!! Paul writes,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 esus Christ, who has blessed us with 
every spiritual blessing in the heavenly places in Christ, just as He 
chose us in Him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that we would be 
holy and blameless before Him" (Eph. 1:3&4). As Christians, we are 
already blessed in Jesus Christ! God, being rich in mercy, because of 
His great love with which He loves us, even when we were dead in our 
transgressions, made us alive together with Christ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and raised us up with Him, and seated us with Him in the 
heavenly places in Christ Jesus" (Eph. 2:4-6). My dear friends, it is 
at the cross, the tomb, and the throne of Jesus that we find blessing 
places. 

God's p~omise to Abraham that 끼n your seed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shall be blessed because you have obeyed My voice", let's us 
know that one speci미 seed will come and bless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see Gn. 22;18). Only the great sacrifice at Calvary mountain 
could fulfill this prophecy. Only Jesus could obey His Father's will. 
Praise the Lord, for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received His grace. 
“How blessed is he whose transgression is for’given. Whose sin is 
covered! How blessed is the man to whom the Lord does not impute 
iniqui까11 (Ps. 32:1&2). Amen! Confession of sin leads to conversion! 
Jesus is the One who wipes away all our wrong doings! 

In times of chastening, humbling and pleading we find the blessing 
place, “ Blessed is a man who perseveres under tr’ ial; for once he has 
been approved, he will receive the crown of life which the Lord has 
promised to those who love Him" (James 1:12). We 미so find it in joy, 

"How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walk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 Nor stand in the path of sinners , Nor sit in the sea of 
scoffers!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in His law he 
meditates day and night" (Ps. 1:1&2). In delight of Lord - that’s a 
blessing place. At the ordinance of Jesus there is blessing. "When He 
had reclined at the table with them, He took the bread and blessed 
it, and breaking it, He began giving it to them. Then their’ eyes were 
opened and they r’ecognized Him; and He vanished from their’ sight" 
(Lk. 24:30&31). 

Is there r’eally such a þ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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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구약에서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랍들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방인이 시용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발견한다(녹， 행)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약성경에 

서 선교적 근거를 제시하고 구약성경은 선교적 메시지와는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이해할 때가 많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 안에서 창세기와 시편에서도 
선교적 메시지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음을 배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 모든 열방이 하니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바라셨다. 선교란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약성경에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일들이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과 상황을 이용하셔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전하셨고그들을당신의 백성으로삼으셨다. 

1. 이방인으로서 믿는 자들 : 개인적인 부르심 

구약성경에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 먼저 개인 

적으로는 벨기세텍， 이드로， 발람， 라합， 룻， 나아만 등이 있고， 민족적으로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으며 그분의 도구 

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열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 
라!' (출 19:6a)라는 말씀을 오해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러한 복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거룩한 삶 을 통해 ‘이방의 빛’ 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 

들은 ‘이방의 빛’ 을 삼기 위해 자신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거룩’ 에 대 
해서만 관심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룩’ 을 은혜가 빠진 율법 

으로 오해했고 그 결과 ‘거룩’ 하기 위해 율법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만이 거룩하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 

에 이방인들과 상종하는 것을 큰 죄로 여기고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 
들에게 판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기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모든 족속에게 나타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삼으셨지만 이들은 하나님 

의 사랑을 자기 중심에만 맞추고 있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 

던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원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요나서에서도 나 
타나듯이 자신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였던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안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의미는 자신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로 해석할수 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이방인에 대한 거부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구속의 일을 
이방인들에게도 이루어가셨다. 

벨기세텍 -성경에는 아브라함 시대의 이방인이었던 살렘 왕 벨기세텍이 언제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벨 
기세텍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창 14: 18b)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묘사하고 있다(히 5:6，10;6:2이. 또한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확고한 믿음을 고백하 

며 하나님을 찬OJ'하고 있다고 소개한다(창 14:19,20),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이 아닌 영광 
의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로 복음을 들었듯이 벨기세텍 역시 그러한 계시로 복음을 들었 

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으로 벨기세텍은 이방인임에도 이미 하나님의 제 

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 이처럼 구약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관심이 있 
으시다는사실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다. 

이드로-미디안 제사장이자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방인 이드로는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 
너온 모세를 만나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 듣고(출 18:1)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 
다’(출 18 : 10)라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했다. 또한 그는 “이제 내가 일뱃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므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출 18:11)라고 고 

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심을 깨달은 이드로는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 
옹다(창 18:12) ， 

발람-메소포다미0)-에 있는 브돌에 살던 빌냄은(민 22:5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 

님의 예언자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최후는 좋지 않았지만(민 31:8, 뻗후 2)5) 그는 네 번 
씩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모압에게 그대로 전했다(민 23:7~1O; 

23:18~24; 24:3~9; 24: 15~24) ， 발람에 대한 기록은 구약시대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스 
라엘과 똑같이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 

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가운데서도 개개인을 부르셔서 당 
신의 구속사역을 진행하셨다. 

라합-윤리적 관점으로 구의빨 해석하면 이방인 라합은 개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나 
라를 팔아먹은 아주 나쁜 여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 
면 그녀는 믿음의 여인으로 해석된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회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 
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수 2:아라고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너희 하나님 여 

호와는 상천하지에 하나님이시니라!' (수 2:11b)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다. 이것이야말 

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다. 결국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조상으로， 믿음의 장인 히브라서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 이름이 기록된다. 야고보 역시 

정탐꾼을 숨긴 라합의 행동이 그녀의 순전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증거한다(약 2:25), 
룻-모압 여인 룻 역시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이방인이었 
던룻은혈통。l 다름에도불구하고어려운상햄1서도기꺼0 1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선택 

을 한다(룻 1:16), 이에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 

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옹 네게 옹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 
라’(룻 2:12)라며 룻을 축복한다. 하나님은 이처럼 룻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그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을 잇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룻 4:17， 2잉. 

2, 나아만 장군의 사건이 주는 선교적인 암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아만장군이 문둥병을 치유받은 사건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사 
건이 치유의 능력 그 이상의 선교적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는 높은 위치에 있었던 나아만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를 통해 아람을 구원하셨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 
심을 알 수 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왕하 5:1), 그는 강력한 힘을 가졌으 
나 문둥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왕하 5:1b), 그러한 그에 
게 복된 소식福흡)이 전해진다. 그에게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은 자신이 이스라엘에서 집아 
온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작은 여자아이였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 

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며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왕하 5:2,3) 이 복음을 들은 나아만은 왕에게 허락을 받고 이스라 
엘을 방문한다. 그러나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왕은 그가 이 
스라엘로 쳐들어오는 줄 착각하고 두려워한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 

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갚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 

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줄알라하니라!' (왕하 5:7) 그들의 관심사는오로지 현실 
적인 문제 뿐이었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는 나아만에게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알고 믿었던 작은 여자 
아이의 믿음과는 매우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은 누가복음에서도 나타난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퉁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 
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녹 4:27), 예수께서도 구약시대에 믿음으 
로 병고침을 받았던 나아만의 예를 들며 믿음이 없던 당시 유대인들을 꾸짖으셨다. 나아 

만은 엘리사의 사환으로부터 “요단 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왕하 5 :10)라는 명령을 받 
고 심한 경멸을 느꼈지만 “내 아벼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변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히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왕하 

5 :페라며 권유핸 종들의 말에 따라 사환이 지시한 대로 행한다 나아만의 자존심01 가 
득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종들의 단순한 이론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문둥병에 걸린 니아만의 살을 깨끗하게 하셨고(왕하 5:14), 병고침을 받 

은 나아만의 태도는 완전히 바뀐다 먼저 나아만은 엘리사 앞에서 ‘당신의 종”이라며 자 
신을 낮추었다(왕하 5:15,17,18), 교만하던 그가 겸손하게 된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종 앞 
에서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보였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 
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 
와께 드리겠나이다." (.왕하 5:17b), 그렇지만 이러한 변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의 세계관 
이 바뀌지 않았음이 성경에 나타난다.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바라에 실율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왕하 5:17a),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와 같이 이방에서 
의 신에 대한 개념은 ‘지역적’ 이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단순히 그 지역에서만 자신 

의 주권을 행사하는 존재였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마다 지역마다 여러 ‘지역신’ 이 존재하 

였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나아만의 오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동일하게 나 
타난다. 그들도 무소부재(無所不힘하신 하나님을 단순히 지역신으로만 생각하고 블레셋 
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 빼앗기고 만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 

들은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국한시킴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지역신으로 끌어내 

렸다 그러나 이러한 시상을예수님께서 완전히 거두셨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 
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 
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 (요 4:21~24) ， 

이처럼 구약성경에는 벨기세텍， 이드로， 발람， 라합， 룻 그리고 한 나라의 군대장관이었 
던 나아만 등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분명히 나 

와 있다. 이들은 모두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 또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하 
나님의 나라로 들어왔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함께 
보리라고 진히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싸 40:5),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기다리신 것이 
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기다리셨고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셨듯이 구 

약에서도 하나님은 이방인을 기다리셨고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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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번 주줄말O눈 섣교팀 

기 간 선교지 팀 

7월 28일(월)-8월 6일(수) 네 팔 2교구 10지역 

7월 28일(월)-8월 6일(수) 네 팔 2교구 12지역 

7월 28일(월)-8월 6일(수) 네 팔 2교구 13지역 

7월 28일(월)-8월 6일(수) 네 팔 7교구 1지역 

7월 28일(월)-8월 7일(목) 불가리아 1교구 7지역 

7월 28일(월)-8월 7일(목) 불가리아 4교구 8지역 

7월 28일(월)-8월 7일(목) 불가리아 6교구 3지역 

7월 28일(월)-8월 7일(목) 불가리아 6교구 6지역 

7월 28일(월)-8월 6일(수) 불가리아 17교구 10지역 

7월 28일(월)-8월 8일(금) 키르기즈스탄 2교구 2지역 

7월 28일(월)-8월 8일(금) 인 도 9교구 2지역 

7월 28일(월)-8월 8일(금) 인 도 10교구 6지역 

7월 29일(화)-8월 8일(금) 키 E기즈스탄 3교구 1지역 

7월 29일(화)-8월 8일(금) 키르기즈스탄 3교구 2지역 

7월 29일(화)-8월 8일(금) 키르기즈스탄 3교구 5지역 

7월 29일(화)-8월 8일(금) 불가리아 3교구 3지역 

7월 30일(수)-8월 8일(금) 불가리아 6교구 4지역 

7월 29일(화)-8월 8일(금) 카자흐스탄 14교구 2지역 

7월 29일(화)-8월 8일(금) 카자흐λ탄 에바다부 

7월 30일(수)-'8월 9일(토) λ리랑카 2교구 8지역 

7월 30일(수)-8월 9일(토) λ리랑카 12교구 7지역 

7월 30일(수)-8월 9일(토) 스리랑카 17교구 4지역 

7월 30일(수)-8월 9일(토) 스리랑카 17교구 2지역 

7월 31일(목)-8월 7일(목) 키르기즈스탄 4교구 7지역 

훌 연재 사역 중El 쉰교팀 

기 간 선교지 드C1| 

7월 21일(월)-7월 30일(수) 네 팔 3교구 4지역 

7월 22일(화)-8월 1 일(금) 카자흐스탄 9교구 1지역 

7월 22일(화)-8월 1일(금) 카자흐스탄 15교구 6지역 

7월 22일(화)-8월 1일(금) 키르기즈스탄 9교구 6지역 

7월 22일(화)-8월 2일(토) 네 팔 1교구 6지역 

7월 23일(수)-8월 1일(금) 네 팔 6교구 2지역 

7월 23일(수)-8월 1일(금) 네 팔 6교구 5지역 

7월 26일(토)-8월 4일(월) 인 도 8교구 8지역 

.. ^I난주도측반섣교휩 

기 간 선교지 EI3| 

7월 9일(수)-7월 22일(화) 카자흐스탄 13교구 3지역 

7월 9일(수)-7월 22일(화) 카자흐λ탄 13교구 4지역 

7월 15일(화)-7월 25일(금) 불가리아 4교구 2지역 

7월 15일(화)-7월 26일(토) 우즈베키 λ탄 14교구 1지역 

7월 16일(수)-7월 25일(금) 인 도 14교구 6지역 

팀장 

박홍규 

한송규 

엄복섭 

박용기 

양한원 

류기명 

바「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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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철 

이계인 

강희창 

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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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효식 

김희선 

김영주 

전은배 

조종환 

정운환 

이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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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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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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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근라 선교부에서 사역하면서 나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이며 그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하는지를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란인들은 옛 페르시아의 문화적인 자존심과 이슬람의 종교적 자존심 그리고 옛날 

에는 한국보다 잘 살았었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가 여 

간 힘든 것이 아니다. ‘아!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야’ 라며 열매가 눈에 보이는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 쓸쓸히 돌아서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다. 또한 충현교회 단기선교의 
영향으로 외선부 내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 단기선교지로 여러 성도들이 갈 수 있 

는 곳은 그래도 부흥이 되고 함께 동역할 교사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나라들， 특히 이슬람 국가들은 무관심의 대상인 동시에 복음에 대해 소외된 나라 

가 된다. 게다가 누군가가 양적인 부흥을 요구할 때는 ‘양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다른 팀의 사역을 할까? 하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 ...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고전 9:lüb). 이 말 

씀처럼 이란 형제들을 대할 때마다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들이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서 말한 이란의 경제 
적 7-}존심을 깨셔서 한국 땅에 근로자로 일하러 오게 하시고 이 땅에서 눈으로 직접 폐 

쇄적인 이슬람 사회와 한국을 비교하게 하여 이슬람의 종교적 자존심도 허물고 계신 것 

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선지자 중의 하나로 알았다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 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이심을 들었을 때 

성령님께서 이들의 완고한 종교관마저도 흔들어 놓고 계심을 이들의 진지한 눈빛을 통 

해 알게 하셨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동안 예배 설교의 통역이 원할하지 못해 안타까웠 
던 우리들의 기도에 웅답하셔서 성실한 이란인 통역자를 붙여 주시고 페르시아어로 복 

음이 잘 전달되도록 하셨다. 외선부의 이란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더라도 본 

국에 돌아가면 배교자로 낙인 찍혀 배척당하고 심지어 투옥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 

란에서 이슬람 정권 퇴진을 위해 국민들이 봉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땅과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당한 것으로 

채우시며 역사하고 계심을 바라본다. 언젠가는 우리가 만나는 이란 형제들이 예수 그리 

스도로 진하게 물들여질 것과 이들이 돌아갈 본국에서 위협받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 

활을 할 수 있도록 이슬람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소망해 본다. 아울러 충현교회 단기선 

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이란 땅을 밟게 될 그날도 ... 
(권영일간사 이란팀) 

2003년 하냐님의 막대71 

단지 선교의 안도자， 지역장 βθ 

인도 남쪽의 ‘방갈로르’ 로 오는 8월 7일에서 15일까지 8박 9일로 단기선교를 갈 예정 
입니다. 단기선교를 가는 것이 처음이라서 먼저 다녀온 분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정보 
도 얻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팀원들을 모으고， 갈 날짜를 잡는 과정이 
많이 힘들었지만 단기선교를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선교라는 것이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전도를 딴 것이 
니까 전도의 측면에서는 효과적 일찌라도 사후 관리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였습 
니다. 그러나 준비를 하면서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단기선교를 통해 ，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도 5월에 처음 모일 때와 지금은 팀 분위 
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한 단기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질수록 교회 분위기가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팀원들중 다수 

가 단기선교를 처음 가기 때문에 모두 열정과 설레임이 있습니 
다. 저 또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이 기대됩니다. ‘방갈로르’ 

는저희 교회에서 단기선교를처음가는지역이지만주님이 예비 

하신 영흔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그 예비된 영 
혼을통해 ‘방갈로르’ 지역에말씀이 전파되는거점이 생기길소 

망합니다. 

기도제목 

1 말씀과 기도로써 단기 선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2인도 영흔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시랑할 수 있도록 

3 팀원들 서로가 먼저 희생하고 봉사하며 심길 수 있도록 

4교구 1지역장 

이상석 

(엄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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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하(청년1부)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자기의 신을부르고또배를가볍게 하려고그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찜이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생각하사망하지 않게 하시리라하니라" (용 1:5-6).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케 하라고 말씀하셨 

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피하고자 힘썼습니다 그 결과 위험한 

상황에 빠졌고 그 위험한 상황으로 인해 또 다른 일들을 만들어 냄니다. 

엄청난 위험. 목숨이 달려 있는 위험이기에 자신들의 신들에게 기도했지만 웅답 

이 없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의 물건들을 모두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절박했습니다. 살아남기 원했습니다. 자연 

의 힘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존재임이 드러납니다. 이러한순간에 직면한 
사람은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수도 있고오히려 더 극한 위기의 상황에 직면할수 

도 있습니다. 선장은 배 밑에 잠들어 있던 요나에게 이 상황을 위해 요나의 하나님 
에게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파 했지만 그의 노력은 허λ까 

되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의 권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 

순종하여도 절대로 그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시 헌신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에 

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안전히 거할 길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 속에서 삼일을 보내며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회개로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흘의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 

켜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야합니다. 우리의 길을그분이 축복해 주실 때에 우리는승리의 삶을살수 있 

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 

.1'악과 ".악， 그믿고 힘입 @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맡긴다 는 말을 많이 한다. 그리고 실제로 주 

님께 많은 것을 맡긴다. 맡긴다는 말에는 찍탁’ 에 의미와 ‘위탁’ 에 의미가 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위탁의 의미에서 주님께 ‘맡긴다 . ‘주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 
는 분이야’라고 주님을 추켜세우고는 나의 골치 아픈 일을 주님보고 해결하라는 것 

이다. 이 미음가짐은 성도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소극적이게 만든다. 자신의 짐을 덜 

어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젠 자신이 할 일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 

는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듯이 주님께 우리의 일을 맡긴다’ 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 우리는 주님께 뭔가 일을 맡길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성경 

에서는 ‘맡긴다는말을주로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신다. ‘꽤 아버지께서 나라 

를 내게 맡기신 것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녹 22:29). 이렇듯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다고 하신 말씀은 신약에만 무려 30여 번이 나온다. 위탁을 할 경우 위탁받 

는사람은위탁을주는사람의 마옴에들도록일을해야한다. 위탁자는주님이시고 

그위탁을받고 일을해야할자가바로우리인 것이다. 이러한관계에 이를때 우리 

의 신앙은 비로소 적극적이 된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녹 16:16). 우리가 
위탁 받은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것은 천국을 침노하는 일.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덜어주겠다 고 말씀하신 것은 죄짐을 주님께서 지고 우 
리를하나님 앞으로인도하겠다는의미이지 이 땅에서 아무일도하지 않도록해주 

겠다는의미가아니다.오히려주님은우리에게많은일을 ‘맡기셨다. 여러분은어 

떠한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고 있는가? 주님께 일을 맡기고 있는가? 
그렇다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벨전 5:7)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 

하는 말인7}? 이것은 성경에서 성도가 주님께 맡긴다 는 말을 사용한 우일한 구절 

이다. 하지만 문장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서 ‘맡긴다’ 는 말은 위탁이 아 
니라 의탁이다. 다음 주에는 의탁의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맡겨야 동F는지 
알아보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참조 (권요셉) 

총췄 짧용Ðl윷Ðl 발총}홈 ‘ 셉 짜，~ ’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한 은혜의 역사이다. 은혜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에서 

비롯된다. 이 은혜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모든 인간 

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약의 시작부터 이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인간들의 쓰러질 수 밖에 없는 연약함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 

께서는 죄인들의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홈 없고 유일한 사랑으로 구원 

을 성취하셨다.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크신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 

어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이다. 즉，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랑으 

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크신 계획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십자 

가는 믿는 성도들의 가장 큰 기쁨이며 ， 자랑인 것이다. 

또한，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는 주의 명령이다.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를 은혜로 

깨달은주의 백성들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수 있고，그 진정한가치를 

옹전히 느끼는 자들은 반드시 깨달은 주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 십자가는 택하신 백 
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이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버리워지지 않기를 원하 

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뭇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믿는 자들에게 

‘가라’ 고 명하시며 주의 길을 따라 순종하도록 부르신 것이다. 다시 말해 ，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는 주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 받은 종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며， 

그 위대한 역사에 순종하는 충성된 종들을 찾으시는 주님의 간절한 명령이다. 

십자가의 세 번째 의미는믿는자들의 기준이다 성도들은주의 말씀을가지고세 

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외쳐야 한다. 그러나 나약한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수없이 

흔들리고 쓰러지며 헤매이게 된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기준이 되며 존재의 의미가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다. 주의 짐을 메고 멍에를 젊어질 때 ， 그 가볍고 쉬운 주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된다.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 채우시며 우리를 

위해 기쁘게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다. 십자가가 우리의 기준이 될 때 ， 우리는 비로소 완벽한 자유 

를 깨닫게 된다.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그 피 값으로 구원하신 주님께서 온전 

히 나를 사용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우리 대신 죽으 

신 그 분을 위해 우리는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과우리를 ‘가라’고 명하 

시는 주의 부르심과 그 가운데 항상 통행하시며 인도하기를 원 

하시는 주님의 보살펌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며， 의미인 것이 

다. 십자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그 무엇 

도 두려울 것이 없다. 나보다도 나를 더욱 깊이 아시며 주위 뭇 

에순종하기위하여나아가는자들을기뻐하시는주님께서우리 정한나 

를붙드시고책임지시는것이다. 십자가는바로나의 전부이다 대학부-장학생) 

#케쿄:;./휴I c-，I 즙ll4 t.'1j í'~μ ~ ~' 1\ 

예배는 그냥 기도하고 말씀듣고 헌금시간에 물질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찬양과 우리 톰과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일 하루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 

는 삶 그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하구요(롬 12:1). 

제가 헌금위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헌금드리는 시간이 말씀시간 다음으로 중요 

하게 느껴집니다 솔직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라서 더욱 그럴지는 몰라도 

드릴 것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답니다. 헌금위원을 하면서는 무엇보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드린다는것이 감사하고 좋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작으나마 

섬길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예배를 위하여 수종들게 하심을 감 

사드리고 매주 헌신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헌금 위원은 처음 시작할 당시 

에 헌금위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한 선배의 얘기를 듣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헌금위원이 부족하다는 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지만요. 어떻게 보변 인간적 

인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5부예배 헌금위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 

이거든요. 원래 헌금위원 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헌금 위원 

은두명，네 명，여섯 명 이렇게짝이 있어야원활하게 할수있 

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 흔자 하고 있어서 당장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힘이 드네요. 그 사항을 빼고는 힘든 

일은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배시간에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일 하 • 
루만 예배가 아니듯이 항상 찬양하는 산 제사가 되기를 소망합 이동혁 
니다. (청년1부-헌금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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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흥과 니늄 

이껏이 LfOf 찬쏟01.요 

f. 흑h뿔| 사'l하는 Ji!-송과 그 한송에서 에Z렌 흔혀!흘 받는ÃI 딱쏟ÃI 받쏟해 주 
서|융. 

힘든 일이 있을 때면 한O}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대학 졸업 후 유학을 가려다가 못 

가게 되어 인생에서 처음으로 좌절을 맛 보고 힘들 때마다 482장 꽤 기도핸 그 시 
간 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임을 깨달았습 

니다. 또 제 자신의 노력으로 적정한 위치에 올라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했 
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능력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저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자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찌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를 늘 묵상합니다. 

1에형케샌앙생짤쓸 해 왔는~I 받쏠해 주세슐. 

고등학교 친구의 전도로 충현 교회 고등부에 출석하면서 우연히 사람들 앞에서 찬양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늘 핍박하다가， 제가 찬양하는 모 
습을 보고는 성악 전공을 권유했습니다. 찬양대원으로 섬기고 싶었던 저는 찬양대에 
서 찬양을 하면 성악 전공에 큰 도움이 된다고 어머니를 설득하자 흔쾌히 동의하며 핍 

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어떤 tz~흙훌 환4삶}는ÃI π쏠해 주/쐐. 

몇년 전 벨엘 찬양대 여름 수련회에서 친구가 사고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제게는 무척 당황스 
러웠지만， 대원들은 그 날에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습니 

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상햄l서든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우리가하나님께찬양못할상황은없음을깨달았습니 
다. 그 후로는 제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찬양 

하고자합니다. 

냐. 꺼준체똑슬 받쏟해 동새용.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10년 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샘 선생 
또， 제가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브리웰찬g때 솔로M트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엄혜원기재 

瓚 새가족을소개압니다… 

‘박미옥 정도를 소개합니다 

10년 전에 교회를다니며 세례도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운영과 이사로 인해서 교회와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그렇 

게 세월이 흐르다가 교회를 다시 다녀야겠다고 생각하던 차， 남 

편 선배가 충현 교회를다녀 그분의 전도로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는 했으나 아직 뚜렷한 감동이 안 와서 성령에 대해 

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 간접적으로는 많이 들었 

는데， 아직은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핵으로 고 

생하다가 주님을 만난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간접적으로 성령을 이해하게 되었지만 
말씀을 통해 이해하는 것은 아직 잘 안 됩니다. 지금은 설교가 제게 어 렵지만 말씀 

을 들으며 성령님을 알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주교인이었던 남편이 함께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 
했습니다. 어서 남편이 예수님을알아우리 부부가함께 성령을찾게 되기를기도합 

니다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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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명 교구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920 김미숙 1 청년2부 박영미(16) 937 지숭헌 12 중퉁부 박경숙(1 7) 954 김숭훈 19 대학부 장영환(1이 

921 김윤희 l 청년1부 융효순(1) 938 지수민 12 중동부 김펼숙(17) 955 최은정 19 대학부 강한나(4) 

922 한정구 S 청년l부 김석동(5) 939 정전순 12 소앙부 956 박성동 19 대학부 정옥련(9) 

923 박성빈 S 청년2부 이인숙(1) 940 조인수 12 소망부 김문정(12) 957 양아 19 대학부 성미란β) 

924 조금옥 6 장년2부 고제송(6) 941 박혜경 13 청년2부 김신국(3) 958 김종석 19 대학부 변영현(6) 

925 차선숙 7 갱년l부 강영자(17) 942 한길돈 14 에바다부 송용규(19) 959 김은주 19 대학부 최윤아(9) 

926 김영주 7 청년2부 이정태(3) 943 김기석 14 장년3부 조남숙(14) 960 박진선 19 대학부 안완주(5) 

927 남궁준 8 청년2부 검인숙(7) 944 신은이 15 장년1부 이승득(1) 961 이윤정 19 에바다부 노지은(19)‘ 

928 이숭재 8 갱년2부 옥금주( ) 945 최윤식 16 장년l부 정회숙(19) 962 박서영 19 에바다부 김춘자(1) 

929 주순열 8 갱년2부 김영희(1 2) 946 김치헌 19 고동부 윤용성(14) 963 안숙정 19 에바다부 종은숙(19) 

930 배경동 8 소앙부 김영재8) 947 임종빈 19 청년2부 박차화어) 964 김진영 19 에바다부 윤민숙(7) 

931 박수냥 9 장년3부 민정순(17) 948 김건호 19 청년2부 최준호(1 3) 965 나타샤 19 에바다부 김정권5) 

932 융광열 9 소앙부 김순련(8) 949 김천욱 19 챙년2부 최영인(9) % 라주 19 외선부 

933 김세성 10 장년2부 김남희애) 950 윤재립 19 청년2부 967 바라 19 외선부 조성직(6) 

934 김성곤 11 청년2부 김종홍애) 951 고유경 19 청년l부 김외숙(J7) %었 랍 19 외선부 조성직(6) 

935 윤웅용 11 갱년2부 김진갑(8) 952 김태규 19 갱년1부 김인중(3) 969 비뚜 19 외선부 조성직(6) 

936 김상규 11 장년2부 박은주(8) 953 고광범 19 청년1부 김병권(16) 

영k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0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내 영원한 안식처로다 

창찔려 피흘리시는주님의 옆구리 옆 

그곳이 내 영원한 안식처로다 

구주께서 죽으심은 나를 위하심이니 

이것이내모든소망이요 

마귀의 참소 물리치는 모든 힘이라 ‘ 

십자가에 달리신 내 구주 내 하나님이시여 

죄와 죄책(罪責)이 가득한 내게 

당신의 보혈을 늘 뿌려주소서 
그리하여 나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케 하소서 

그피로날씻어주사 

나당신의소유삼으소서 

날씻으시변나당신의 것되오리니 

내발뿐아니라 

내 손， 내 머리， 내 마음까지 모두 씻어주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그 속죄 늘 내게 주소서 

믿음의 삶을 마치고 당신 얼굴 친히 볍는 그 날까지 

소망의 열매 무르익어 추수하는 그 날까지 
나 완전한 사랑으로 당신을 흠 없이 사랑하게 될 그 날까지 

‘잘스 워/슬2l(ChaJ1es Wesle.l끼작시 

장고 구절-속 13:1, 요 13:8,9, 고전 1:30, 갈 6:14， 딛 3:5， 승/4:9- 10， 1α19-22 

￡ 다음주을lξf송 •••• 

511장 “LH 듀주 예쑤를 더혹 ̂f랑” 

1856년 사랑하는 자녀들을 전염병으로 잃은 E P 프렌티스(Elizabeth Pason 

Prentiss , 1818-1878) 여사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런 비참한 일이 닥친 것에 대 

해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라고그런 일이 닥치지 말라는법이 있소7’ 라고 

말하며 오히려 아픈 심정을 경험 삼아 슬픔 당한 성도의 가정을 위로하러 나가는 남 

편을 보고 감동해서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소리내어 부르자 마음이 평안함으로 바 

뀌었다. 그리고 나서 이 찬송시를 썼다. 그후 W. H. 돈(William Howard Doane , 

1832-1915)박사가 곡을 붙여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위한 노래들〉 이라는 자신의 성 

가집에 수록하여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절 낀2， 그리스도여 주께 더욱 사람 주께 더욱 시링l 무릎 꿇고 드리는 나의 간구 들 

으소서 나의 진지한 간정이니이다 오 그리스도어 주께 더욱 사랑 주께 더욱 사 

람 주꺼/ 더욱 시랑 바치나이다 ” 
2절 “나 한때 세상의 기쁨 갈망했고 평안과 안식 짖댔었네 이젠 나 주님만 찾노니 가 

장 좋은 것 주옵소서 오 그리스도어 주께 더욱 사랑 주께 더욱 사람 주께 더욱 

사랑바치나이다 n 

3절 ‘'0 1저/ 나의 마지막 호흘이 주의 즈방 속삭이리니 이것이 나의 마옴에 드릴 초/후의 

오/침이 되리이다 이것이 또한 기도가 되어야하리니 오 그리스도여 주께 더욱 사 

랑 주께 더욱 시람 주께 더욱 사랑 바치나이다 ” 

*이찬송기 기사는 잉문 찬승기를 번역한 것으로 충헌 섣도들로 하여음주의은혜를 더욱깊이묵상하꺼/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 찬승가와 대조하시면서 묵상하시면 복음의 진리가 더욱더 드러날 것입니다. 

(찬앙위원회) 



주만흥헌 

예후남윷천활수있￡록 

쩨 입웰n도 협윷추세a! 
손유 리 (소년부) 

작년 4학년 때 백주향 이라는 친한 친구가 있었 

다. 하루는 주향이의 생일에 초대를 받아서 갔다. 

그런데 즐거운 생일에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나와 

주향이 외 3명과 놀고 있는데 ‘열방교회’ 전도사님 

께서 전도하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얘들아， 예수님을 믿니 7’ 
우리 중， 나만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 그러나 모 

두 전도사님의 설교를 열심히 듣는 듯 했다. 그런데 

갑자기 주향이가 중간에 전도사님의 말씀을 막았 

다. 

“전 지옥가도 괜찮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7’ 

나는 기가 막혔다. 한편으로는 버릇이 없다고 생 
각했다. 주향이는 더 큰 소리를 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예요7’ 

정말이지 주향이의 모든 말이 나에게 충격을 주었다. 왜냐하면 그 말이 곧 예수님 

을 핍박하는 말 같아서였다. 정말로 믿음이 없는 아이들이 내 주변에는 너무나 많 
다. 지금 생각하니 주향이처 럼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도 

움을 주기도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난 예 

수님에 대한 믿음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기도를 한다. 

‘예수님 , 믿지 않는 친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나도 이제는 목사님 말씀처럼 믿지 않는 친구들이 불쌍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내 
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도 더욱 실감이 난다. 

‘예수님 , 기도가 한 가지 있어요 아마도 아실 거 예요. 주향이와 같은 사람들의 마 
음을 바꾸어 주세요.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게 되고， 천국에 가죠. 불쌍 

한사람들을위해 예수님을전할수있도록제 입술에도힘을주세요!’ 

땅는 Af창， 뻐루운 Af항 

초등부 교사로 봉사한 지 5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새내기 교사입니다. 제가 주일학 

교 학생이었을 때는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 

하는지 ， 학생들을 얼마나사랑하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그당시에는매주토요일에 

한 주 동안 잘 지냈는지， 아무 일 없었는지， 말씀은 몇 장이나 읽었는지 등 항상 비슷 

한 것들만 불어오는 선생님의 전화가 너무 귀찮았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전화올 

시간이 되면 누워서 잠자는 척을 하거나 욕실에 들어가서 한참 후에 나오기도 했었 

습니다. 그러던 제가 이제는 전화를 거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반 학생들의 번호를 

들고서 조심스럽게 다이얼을 누르고， 부족한 입을 통해 아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기도하는그런선생님으로말입니다 . 

제 50회 여름성경학교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너 

희는 가서’ 라는 주제로 아이들에게 선교에 대해 집중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었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를통해 많은준비기도와찬송으로선생님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학생들에게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 주님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라" (고전 13:13). 주일학교가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곳 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제는 사랑을 받는 자에서 사랑의 공급자가 되어 어 린 영흔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제가 여러 선생님으로부 

터 받았던 사랑， 그 이상을 아이들에게 베풀고자 합니다. 언제 

나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어린 영흔들의 마음 속에 성장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석경림(초등부교사) 

국획교 

힐t에나어l 껴| 똑 봐l고 생운 g훌은 ... 
김 한별 (유년부)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어요. 아빠가 교회 에 함께 못 가시는 날은 전철을 타 
고 가는데 산본역에서 역삼역까지 너무 힘이 들어요 2번이나 갈아 타거든요. 

우리 충현교회는 참 좋고 재미있어요 제가 1학년 때 친구를 5명이나 전도 했어 

요. 전 처음에 친구들을 전도하는 것이 쉬운 줄 알았는데 ，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 
면 제가 교회에 데리고 간 친구들이 지금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 않고 있거든요. 우 

리 엄마가 그러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인 

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 얼굴 하나 
하나를 전부 기억하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므로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생각하니 마음 
이 즐거워지고 편안해 졌어요.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공기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나쁜 생각 

과 나쁜 행동들 때문에 가슴아파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 
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만 믿으면 하늘나라 천국 

잔치에갈수있다고하십니다 그리고천국잔치에서하나님께 

서 상을주시는데 여러 가지 상중에서 가장큰상은 원래 하나 

님을 믿었던 여러 나라의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님 곁으로 다시 
오게 하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며칠만 있으면 여름방학인데요. 시골에 가변 할아버지 ， 할머 

니께 꼭 이 말을 할거예요. 할아버지 ， 할머니 ! 예수님 믿고 천국 
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요. 

믿음의학교에서 

북01스라얄(의 펼gV용}하 '7~) 

“ ... 호세아가 ..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 

이 하지는아니하였더라" (1 ，2절) . 

북이스라엘은 초대왕 여로보암 이 래로 마지막 왕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잠시도 우 

상숭배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는 애굽 왕의 도움을 확신하여 해마다 앗수 

르에 바치던 조공을 중지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애굽은 국내적으로 분열 상태에 있 

어 이스라엘을 지원할 수 없었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앗수르 군대에 멸망당하여 포 

로로 잡히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신들을 경외했습니다. “ ...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 
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 " (7절) . ‘경외하다’ 의 히브리어 ‘이레 

우’ 는 ‘심리적인 공포’ 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숭배하다’ 라는 뜻의 히브리 

어 ‘아바드’ 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 숭배한다는 뭇이지 

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을 숭배할 수 있다는 돗도 포함되지요. 그 
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외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랍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역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 . 또 
우상을 섬겼으니 ... " (9-12절) .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하나님의 말씀을버렸습니다 “저희가 ·그목을굳게 하기를그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사람을 본받야’ 04 ，15절) .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이 굳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하신 이유는， 이방 문화는 하나님을 떠난 문화로 그 문화를 받아들이므 

로 혼합주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 

증히 여기시는 이러한 죄악들을 즐겨 행했습니다06-18절) .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길에 빠져든 것은 스스로 선택한 것입 

니다. 그들의 자유의지 에 의해서 악한 행동을 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변명할 수 없으며 ， 어떠한 정벌을 받더라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에 끌려 미혹됨이니"(약 1:14). “저희 

가평안하다안전하다 할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이 이름과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살전 5:3). 
(권향임기자) 



굉 2003년 7월 27일 

교획쇼석 

쭈만흥헌 

모임 

1 권사 4지회월례회 

일시 : 7월 30일(수) 수요1부 예배 후 
장소 영아부실 

2. 안수집사월례회 

일시 : 8월 3일(주일) 15‘30 
장소 교육관 201호 

3 남녀전도부 연합회 월례회 
일시 : 7월 28일(월) 15:15 
장소 :전도위원회실 

별셰 

1 조혜영 성도 박병수 성도의 부인， 4교구 

4지역 방배2구혜7월 17일 별세 ， 7월 19 
일장례 

2. 이용학 성도 박정애 성도의 남편 ， 5교구 
우연신원구역/ 7월 18일 별세 ， 7월 21일 

장례 

3 박공순 성도 길봉재 권사의 모친， 이정 
훈 안수집사의 장모， 8교구 벽산구역17 

월 21일 별세 ， 7월 23일 장례 

주소변경 

1 강희창집사 
동대문구 장안 3동 354-2호 삼성 레미안 

1차 장안@ 103통 903호 ft 02-2깅24섬5-

57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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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부문 운전직 , 경비직 

2. 자격 세례교인 

3. 제훌 서류 자필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장 추천서(타교인) 

4. 서류제훌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충현교회사무국 

'll' 552-8200 

$*t렉 흉행--쇠 

예배및집회안내 

• 남녀 전도회 상반기 회계감사실시 

전도 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상반기 회계검사를 실시합니다‘ 

각 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껴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감사기간 : 2003년 7월 첫 주 '" 2003년 8월 마지막 주일까지 

2. 대상기간 : 2003년 1월 "'6월 3. 감사장소 : 전도위원회 (교육관 6층) 

4. 준비서류 : 시신표 2부 (2003년 1월 "' 6월)，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절 

·쩌11 동산 묘분 전제 이장 (연고자들은 이장 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교회는 충현기도원 내에 있는 R분 전체를 제 2동산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굉고하여 이장을 해 왔지만 

이번에는 충현기도원 내 제 1동신 장소에 새로운 용도가 생김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아 전체를 이ε봐고 있습니다， 묘분의 연 

고J.: r들은 이번 기회에 이장 절렵 밟아 주시개 랍니다， 연고댐01 이장을 하지 않는 경우 법 절i별 따라 임의로 이행비| 

됩니다. 

문의는 교회 사무국의 김병수 집새016-9252-7469) 저12동산의 묘완식 집^KOl l-237-9617)에게 해 주시면 됩니다 

*01장비용 / 170만원 1) 경비 110만원(묘테석 비석 잔디 인건비 등) 2) 관리비(10년)-60만원 

8월주일 및 수요예배기도담당 

월 。근| 주일예배 (장뢰 찬양예배 수요예배 

II m W V (안수집새 II 
3 김광남 정청길 원웅철 이태식 배춘식 서여。시「 이서륜 김영길 

8 
10 이창호 엄필성 김환기 정태두 진홍용 양병진 김영숙B 권순애 
1ìT 이 훈 안동현 안종욱 김구형 강철형 구재완 배::J.오「시 p 김의철 
24 노광헌 한송규 이종석 이계인 임무천 노영한 윤정희 고금자 
3 1 이병학 황영길 강모용 박홍규 신상수 최윤덕 신일순 μi드광헌 

이번주새벽기도회 담당 

예배 담당안내 (7β0-8/3) 

날찌 여| 배 예H~ 전찬앙 사회 기 도 설교 

7때 수요 l 서광진 김영숙A 말씀이 희귀한시대에(상업:1-3) 류병희 목사 

7/'jJ 수요11 정충신 차명선 심자가의 능력(앵 4 낀:-24) 박인기 목사 

8/1 금요집회 특별찬양 (테너 백인쉬임Ot누앨 여성중장rJj핸드벨콰이어) 여성기 7‘j1」꾀L서 o 요 !iiA ’ 
813 주일 l 최종철 김광남 축복의자리(장%갱‘앙)장 훈목사 

밍3 주일 11 주님의 n냄을본받는자외/소프라노김송재01밴 찬양대 술로이똥) 앵준영 갱챙길 거기서 축복받원장3229) 정현민목사 

8/3 주일 m 주하나닝 지으신모든새계 외/랩리넷 김온규(힐헬함오케스트래 여성기 원웅칠 거기서 뿜받음댐 32 잉) 정현민목사 

8/3 주일W 귀하신주여 날붙드사페트럼켓 최두루， 최고원할헬함오케스트라) 고광환 이태식 거기서 축복받음댐 32갱) 여국근목사 

8/3 주일 V 저장미꽃위에이슬외떠|너 김현위뻗앨찬양대솔로이스트) 김정수 배춘식 거7써 축복받림장 32:24-29) 류병희 목사 

8/3 주일찬양 김교성 석영식 광0)냐 왕궁이냐(0111:7얘) 김 영훈 목사 

충현가도의창 

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 

치하심￡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돼가 되711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 

를 선포ü}는 정결한 통로로 A}용하여 주소 

서 

a모든 교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혼 
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 

하게하소서. 

델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 

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를 힘쓰게하소서. 

냉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님의 말혐l 매01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 

회가되게 하소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 

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 

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 

으호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딩 교구별 태신자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민족복음화를 구체적으 

로 실천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소서’ 
a 단기선교를 통하여 충현에 속한 모든 성 
도들이 모든 족속과 열빙L을 행}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옹i대il. ↑성수대a 

. 
21생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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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우|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이종대 정현민 김동하 서광진 박인기 
소잉부 교구위원회 기획위원회 5교구 얘뻐부 

여성기 류병회 이종철 김영훈 여국근 
3교구 대학부 선교위원회 9교구 2교구 

김교성 이유진 안창덕 방준영 나광영 
11교구 14교구 16.교구 8교구 6교구 

정진호 김용덕 이성욱 고광환 위건량 
7교구 15교구 10.교구 1교구 12교구 

김익환 김정수 장 훈 임현덕 이회식 
13.교구 고등부 소년부 17.교구 중등2부 

최종철 하종철 안치원 이태복 정충신 
중등1부 17교구 유년부 편집국 초등부 

양재웅 
교육연구원 

· 전도목사 이정철 

l 여전도사 

정연희 신통자 윤인숙 한영준 김연식 
9교구 4교구 3교구 12교구 17교구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안태순 김정연 
10교구 6교구 5교구 8교구 13.교구 

조옥자 강덕필 김정신 장혜구 최문실 
7교구 16.교구 14교구 2교구 11교구 

전은회 김영순 김정자 이수경 
17.교구 1교구 15교구 19교구 

기도원안내 

· 시무장로 

김의철 김은호 노광헌 오진국 이병학 
선교위원징 7교구징 딩회서기 얘배위원 교구위원징 

최대원 엄펼성 강모용 이 훈 남선우 
때배위원징 왜3교육위원징 구재부징 찬앙위원징 법인운영위원 

정운석 김영길 조인제 김종구 최무길 
8교구징 용Af위원징 용A써원 종현기도원깅 긴축위원 

김천채 이창호 차신득 김광남 이종석 
1교구징 A빙부장 법인운영위원 진도위원징 기획위원징 

이병옥 안종욱 임무천 최기홍 이갑재 
깅A써원징 탁Of'부장 건축위원징 뼈배부징 15교구징 

진홍용 전홍렬 이정우 김단용 황영일 
행징위원징 직능진도부장 건축위원 14.교구장 건축위원 

한송규 김영수 김환기 원웅철 이형수 
신혼7엠부징 선교위원 9교구징 채1교맑{원장 딩회부서기 

안통현 황의만 김구형 최요t..!.더 .., 이계인 
지랑뺀부장 소밍부징 책2교육위원징 입Df누엘친웹징 O맨없때징 

박덕양 이태식 정태두 박홍규 권명옥 
새7펙부장 정년2부장 몽A써원 71브리앨전뺑징 진도위원 

조종환 배춘식 김영달 이실호 박찬섭 
애뼈부장 13.교구징 A쁨국징 재1교육위원 재1교육위원 

최지윤 노영한 박철구 정청길 신상수 
g번1부장 3교램 진도위원 예배위원 때H~위원 

강철형 펴l숭 김영은 
얘빼위원 칭년1부장 행셉위원 

구분 시 간 장 소 

오전 7:00 본 당 

1I 오전 9:00 본당 

주일 예배 
m 오전 11 :00 본 당 

(수화1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 :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본 당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1I 오후 7:30 본당 
금요집회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구분 시 간 장 소 구 분 시 간 장 ~ 
I 오전 9:00 

교육관 11 0호 
청년 2 부 오후12:20 교육관 501호 

영아 부 11 오전10:50 
교육관 507호 

l 오전 9:00 
장년 1 부 오후12:30 

유아부 11 오전10:50 
교육관 201호 장년 2 부 오후1 2 :30 교육관 407호 

l 오전 9:00 장년 3 부 오후12 : 30 교육관 307호 
유치부 11 오전10:50 제2교육관 1충 

소 앙부 오후12: 15 갈렬리훌 

% 1 긴’ Jf- 오전10:30 교육관 307호 신흔가정부 오후1 2: 1 5 교육관 204 ， 205호 

초퉁부 오전1 0:30 교육관 407호 사랑부 오전1l :00 복지관지하1충 

소 년 부 오전10:30 교육관 507호 에바다부 오천 9뻐학생l!오후 ]:(XI(성인) 교육관207호 

중퉁 1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탁아 부 오전 9:00-오후 2:00 교육관102호 

중 퉁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새가족부 오전 9: 30 갈렬리훌， 베다니훌 

중동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107호 

고 둥 부 오전 9:30 제2교육관 4충 조기교육원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대학부 토， 오후 4:00 제 2교육관 4충 국내외국인션교부 오전 11 :00 아 엔 훌 

청년 1 부 오전11:00 제 2교융관 4충 충현선교훈련 오후 6:10 갈렬 리 흘 

오전 1 1시에드리는주일 m부예배는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랑키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동시 통역됩니다 

Simultaneous 뼈뼈ltions in English, Chinese, Ja따1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B어enO’ αlCk Worshi며ervi∞， 

and S끼 Lankan, Chinese, Mα1QoIian ， Russian, Hindi, and Indα1eSian are 에∞ avai빼eat the One o’ @성< Worship 않viæ 

• 찬양감독 강입구 l 전임지휘자 서준성 
l 전임독창지 김소연 

• 단기선교사 강기엽 (스리램) 
• 협력선교사 허요셉 (이집퇴 


